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도미니코 수도회는 처음부터 성모 신심을 전파해 온 성 도미니코와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묵주 기도를 물려받았습니다. 

10월은 특별히 묵주기도에 바쳐진 달입니다. 세상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청하거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묵주기도를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어머니와 같으시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일을 맞아, 묵주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성모님께 다가갑니다. 

성모송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안으로 

들어갑니다. 환희, 고통, 영광, 그리고 빛의 다섯 신비들은 우리 형제이며 친구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방밥으로 동정 

마리아의 현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황님들은 이 기도의 “복음적 특성”과 

그리스도론적인 지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 비오 10세는 “묵주기도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은총에 가장 풍부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가장 마음에 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바오로 6세는 “묵주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의 마음을 

통하여 바라본 주님의 삶의 신비들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평온하고 묵상적인 리듬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는 “묵주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단순함 때문에, 그리고 그 깊이 때문에 놀라운 기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묵주기도는 

기쁨과 고통의 순간들에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나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묵주기도에 맡겼고, 

언제나 그 안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네딕토 16 세는 “하느님의 어머니 안에서 말씀으로 빚어진 삶의 모습을 관상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됩니다.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 

안에 살러 오십니다.”(주님의 말씀, 28항)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모송을 바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중심적인 

순간들을 묵상하도록 인도됩니다. 그럼으로써 마리아와 성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행동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놀라운 말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효과적이고 애정어린 

이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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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카타의 성녀 데레사는 “마리아는 우리 어머니이고 우리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되시므로, 나는 언제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모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아주 

가깝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분께 영적인 유산을 청했을 때, 그분은 즉시 

“묵주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도미니칸적인 기도인 묵주기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을 기원합니다.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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